
동아제약(구 동아쏘시오홀딩스) ‘26년 3분기 실적발표 스크립트 

 

소규모 합병 주요 일정 

1) 7월 23일, 이사회 - 동아제약 소규모 합병 계획 결의 

2) 8월 26일, 이사회 - 동아제약 합병 승인 결의 

3)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 - 정관 일부 변경(사명변경 포함)의 건 결의 

4) 10월 1일, 합병기일 – 통합 법인 동아제약 출범 

5) 10월 16일, 동아제약 변경 상장 

--------------------------------------------------------------------------------------------------- 

‘26년 3분기 연결실적 

- ‘26년 3분기 연결 매출은 주요 사업회사인 동아제약(13.4%, yoy)과 용마로지스(10.8%, yoy) 

등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4,310억원 달성. 지난 2분기 매출 4,000억원 

첫 돌파 후 연이어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영업이익은 주요 사업회사들의 원가율 상승과 판

관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351억원 기록. 

 

1) 동아제약(사업) 

- ‘26년 3분기 매출은 일반의약품부문(27.2%) 성장 주도로 13.4% 증가한 2,270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원가율과 판관비율 증가로 1.4% 성장한 289억원 기록. 원가율은 외부 환경 

영향에 따른 원자재비 상승과 글로벌 일반의약품(지난 4월) 도입으로 증가하였고, 판관비 

증가는 신제품 발매 및 주요 브랜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광고/프로모션비 집중 집

행에 따른 것. ‘26년 동아제약은 전 사업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제품 얼

박사(제로)와 피부외용제 판매 호조로 박카스부문과 일반의약품부문이 성장을 주도하여 

연간 10% 이상 성장 예상.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26년 3분기, 박카스부문은 2.5% 성장한 888억원 달성. 신제품 얼

박사(제로)는 지난 ‘25년 6월 발매 후 판매 호조를 유지하며 에너지드링크시장 M/S 확대 

중. 얼박사는 올해 3분기 누적 500억원(총매기준) 이상 판매. 지난 8월 신제품 박카스O 

올리브영 출시 후 10월 약국 채널 확대. ’26년 박카스부문은 지난해 가격인상 효과와 얼

박사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성장, 신제품 얼박사제로, 박카스O 출시 등으로 10% 이상 성



장 예상. 

- ‘26년 3분기, 일반의약품부문은 주요 브랜드 라인업 확대, 피부외용제 성장, 지난 4월 도

입한 오펠라 브랜드 4종 신규 매출 영향으로 27.2% 성장. 종합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

(17.0%, yoy), 어린이 상비약 브랜드 챔프(118.4%, yoy) 등 라인업 확대로 크게 성장했으며, 

피부외용제 주요 브랜드 애크논/린 75억원(27.0%, yoy), 멜라토닝/노사 66억원(74.1%, yoy) 

판매. ‘26년 일반의약부문은 브랜드 라인업 확대, 피부외용제 성장과 신제품 발매, 그리고 

오펠라헬스케어의 글로벌 브랜드 4종 도입으로 20% 이상 성장 가능. 

- ‘26년 3분기, HTC부문은 건강기능식품시장 정체에도 신제품 발매와 오랄케어 및 이너뷰티 

카테고리 제품의 성장으로 2.0% 성장. 오쏘몰 브랜드는 신제품 ODP(분말) 5월, 비타민C디

포(서방형) 10월 출시로 브랜드 라인업 지속 확대. 가그린 브랜드 라인인 신제품 듀오버스

터와 가그린스프레이의 꾸준한 성장세와 마시는 콜라겐 아일로 성장은 긍정적. ‘26년은 

HTC부문은 어려운 시장환경에서 오쏘몰은 브랜드 라인업 확장과 SKU 다변화 등으로 비

타민,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닝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전년대비 성장 

예상. 

- 파티온사업부문은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유통 채널 확장(올리브영/다이소/국군복지단) 등 

국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잡으며 성장 중. ‘26년 3월에는 고기능성 더마 브랜드 ‘동아제

약프로’를 올리브영에 런칭. 해외는 하반기 미국 세포라 55개 매장에 입점하는 등 미국, 

일본, 유럽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확대 추진 중. ‘26년 더마사업부문 국내는 

신규 브랜드 및 유통 채널 확대로 지속 성장하고 해외는 새로운 전략 및 마케팅으로 성

장 목표. 

 

2) 비티젠 

- ‘26년 3분기 매출은 일부 상업화 품목 출하가 이연되어 20.9% 감소한 249억원 기록. 이

연 물량은 4분기 매출 반영 예정으로 연간 실적은 계획대로 달성 가능. 영업이익은 3분기 

출하 품목 단가 상승으로 원가율이 개선돼 168.3% 증가한 49억원 달성. 올해 누적으로 

공시된 수주계약은 총 5건, 누적 총 금액은 506억원으로 지속적인 신규 수주 계약을 통

해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중. 비티젠는 지난 2/26일 글로벌 

CMO 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생산시설 확장을 결정(1,090억원 투자)했으며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9월 착공) 중. 바이오리액터 5,000L(2500L x 2), 하베스트라인 1기, 

아이솔레이터 1기 등 추가 증설을 통해 연간 DS 생산배치능력은 44%, DP 생산배치능력 

170% 증가 예정. 최근 시장 환경은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및 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추진 등으로 중소형 규모의 글로벌 CMO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 바이오의약품 

CMO 포지션으로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춘 비티젠에게 우호적 환경 조성. 특히 단일사이

트에서 DS와 DP(PFS)를 GMP 역량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로써, 그 차별화된 경

쟁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고객사 유치 가능. ‘26년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는 한 해로, 시설투자와 글로벌트랙레코드 확장, 생산효율화를 통한 이익향상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연간 10% 내외 성장 예상. 

 

3) 용마로지스 

- ‘26년 3분기 매출은 K-뷰티/푸드 열풍에 힘입어 기존 화주 물량 증가와 신규 화주 유치로 

10.8% 증가한 1,215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전쟁 지속 등 대외 이슈로 유류비/물류 부자재

비가 높아져 원가율이 상승하여 57.9% 감소한 27억원 기록. 용마로지스는 정온 인프라 

고도화로 주력사업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신산업군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 신허브센

터는 지난 5월 착공식을 갖고 ‘28년 가동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 완공을 통해 지속성

장 로드맵을 구축. ‘26년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영업이익은 

외부환경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보수적 예상. 

 

---------------------------------------------------------------------------------------------- 끝. 


